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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연작 ‘과거 현재 그리고…’에서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선택과 만나 새로운 시간의 층이 된다. 선과 붓질은
어머니와 딸, 과거와 현재,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관계의 은유로 확장된다. 최근에는 캔버스를
접고 휘고 중첩해 화면을 실제 공간으로 확장하며, 관객의 이동과 신체 경험까지 회화의 일부로 끌어들인다.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를 졸업했으며, 38 회의 개인전과 27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4 년 제22 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을 수상했고, 2025 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특별상 수상작가전을 열었다. 2026 년 3 월 파리
Atelier Gustave Gallery 에서 첫 해외 개인전 《Les fils de l’amour》를 개최했다. 작품은 뉴욕, 마이애미,
시애틀, 파리 등에서도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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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경은 서울·세종·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의 현대회화 작가다. 작업의 출발점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손뜨개로 만들어 준 옷에 대한 기억이다. 작가는 그 기억 속에 축적된 시간과 기다림, 돌봄을 회화의 언어로 옮기며
‘뜨개는 사랑이다(Knitting is Love)’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실을 붙이거나 실제 뜨개를 사용하는 대신, 가는
붓으로 물감을 캔버스 위에 한 코 한 코 그리듯 반복해 뜨개 조직을 닮은 표면을 만든다. 멀리서는 실로 짠 듯
보이지만 가까이에서는 수천, 수만 번의 붓질이 드러난다. 이 반복은 장식적 패턴이 아니라 시간과 노동, 기억과
관계를 축적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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